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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0년 기준 전체인구 중 1인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수의 23.9%의 비
율을 차지하고 있어 네 가구 중 한가구는 1인가구이며 2035년에는 약 
3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1인가구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또 다른 구
성원 계층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산업에 점차 미치
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2인이상가구에 비해 
자신의 가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높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경향이 나
타나 문화서비스 소비액이 2인이상가구에 비해 높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관련연구가 논의되어 왔으나 1인가구가 산업에 미치는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식산업의 입지에서 1인가구가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1인가구의 외식활동이 문화소비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업종별 민감도를 분석해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외식산업의 형성과 입지요인, 1인가구의 특성, 문화소비 
등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서울시 외식산업 전반에 있어 
1인가구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 사업체종사자수, 유동인
구 등을 변수로 통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1인가
구가 외식활동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 알기 위해 업종별로 분석을 
실시하고 1인가구에 대하여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느끼
는 외식활동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위의 분석을 통해 1인가구는 외식산업의 입지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
미하게 존재하였고 1인가구가 1%증가할 때 마다 전체 외식산업의 종사
자수는 약 0.18%증가하였다. 이는 1인가구가 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
이 되어 가고 있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1인가구에 대한 업종별 
민감도를 살펴본 결과 1인가구가 1%증가할 때마다 한식은 0.08%, 일식
은 0.10%, 중식은 0.14%, 양식은 0.20%, 기타양식은 0.16%, 비알콜은 
0.19%로 나타나 전체 업종에 비해 1인가구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나타
난 업종은 비알콜과 양식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1
인가구가 자기가치 제고와 여가향유를 위한 소비의사 및 기존연구와 부
합한다. 
1인가구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양육이나 가족부양의 의무에서 
자유로워 지출은 오히려 더 커 저축을 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에 대한 투
자를 아끼지 않는 상반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에 나타
나 사회와 공간에 반영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에서 이러한 1인가구의 영향
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외식산업, 1인가구, 입지요인, 문화소비
학  번 : 2012-2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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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 1인가구
수는 414만 가구로 전체가구수의 23.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네 가
구 중 한가구는 1인가구의 꼴인 셈이다. 1980년대 일반가구 대비 1인가
구 비율이 4.5%인 것과 비교할 때 4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그림 1 1인가구수와 1인가구 비율
이러한 1인가구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대부분 집중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통계청의 1인가구의 예측에 의하면 2035년에는 1인가구가 
전체가구의 34.3%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어 이들 1인가구들이 도시정책에 미칠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
로 보인다(변미리 2008). 1인가구의 두드러진 증가는 이를 대상으로 하는 
미니 트렌드를 형성하여 소형주택, 소형가전, 간편식 등 그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명화, 2012). 뿐만 아니라 정
부는 2010년 6월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대해서 기준용적률을 20%상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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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증가한 세대를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계획하고 그 중 
17%는 임대주택으로 하는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
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을 정도로 1인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인가구의 증가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개인주의의 확산, 이혼율의 증가, 독거노인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이희연 외 2011). 
외식산업의 분야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1인용 식탁으로 이
루어진 식당들이 늘고 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에는 반찬전문점, 테이크아
웃 및 배달음식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침식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2)
그림 2 대형마트 즉석식품코너(좌)와 1인전문식당(우)
 증가한 1인가구의 식생활패턴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1인가
구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부분 설문조사
를 통한 정성적 연구이거나 혹은 패스트푸드나 패밀리레스토랑 등과 같
은 특정 외식업체들에 대해서만 실증연구를 실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문화생활에 대한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문
화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덩달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외국의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외식업체도 증가하면서 소비자는 보다 넓은 선택의 폭
을 갖게 되었으며 타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의 문화소비 지출은 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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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비에 비해 33%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외식산업과 1인가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
다. 1인가구가 외식산업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궁극적
으로 1인가구가 외식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잠재집단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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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지리적 범위는 서울시의 42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연구의 공
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산업적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
분류표에 근거해 전체외식산업과 외식산업을 한식, 중식, 일식 등으로 
각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1인가구와 외식산업과 1인가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1인가구
가 외식산업입지에 미치는 영향과 1인가구의 외식산업에 대한 문화소비
의 잠재력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해석과 1
인가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양적연구 방법론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선택하여 기존 연구들을 검토
하고 비교·분석하여 외식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과 특징에 대해 이
해한다. 외식산업 입지의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본 연구에 경제모형에 적용가능한 적
절한 통제변수들을 선별하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양적연구을 보완하고 보다 올바른 해석을 위해 질적연구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
해 1인가구의 외식패턴과 특징을 살펴보고 인터뷰를 통해 외식활동에 대
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대분류명 중분류명 소분류명 세분류명 세세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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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연구 
1. 외식산업과 외식소비
1) 외식산업의 정의와 특성
나정기(1998)는 외식은 가공·조리된 음식을 가정 외에서 판매하는 상
품화하여 제공하는 제품이나 가정 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식사행위의 총
칭, 가정 외 식사생활의 총칭이라고도 하였다. 외식은 생존을 위한 기본
적인 생리적 기능을 포함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제공하면서 지
역 및 국가의 음식문화를 느낄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기능을 갖고 있
다. 외식산업에 대해서는 집을 떠난 사람에게 식료와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업소, 또는 가정 밖에서 준비되어 판매하는 모든 식사와 스낵을 포
함시키고 가지고 가는 식사, 그리고 음료를 제공하는 업소의 개념을 외
식산업으로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임붕영(2001)는 소비자의 외식행동에 
일정한 시석과 식음료 상품을 갖추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경제
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행위를 외식산업이라 하였다. 이지호(2005)는 외
식산업은 식사를 조리해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식품제조업에 가까우며, 
최종 고객과 직결되어 판매한다는 측면에선 소매업의 특성을 갖추고 있
다. 다시 말해, 외식산업은 식품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의 세가지 산업
적 성격을 합한 산업이라고도 정의하였다. 
외식업은 서비스산업, 환대산업, 관광산업, 식품산업, 유통산업을 구성
하는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구경원, 박혜송, 2001) 독자작인 산업
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1979년 일본의 롯데리아의 도입과 1980년대 
해외브랜드 외식기업들이 국내에 본격 진출하면서 업소들의 업종 및 업
태가 다양해지고 대규모화·전문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외식산업이라
는 용어가 일반화 되었다(신재영 외, 1999) 미국은 1960대부터 ‘Food 
Service Industr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일본은 1970년 만국박람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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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개최를 계기로 음식업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1970년 이
후부터 외식산업의 용어가 일반화 되었다(한혜숙, 2001; 홍기운, 2003).
외식산업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1980년대 접어들면서 외식산업이 
사회·경제적으로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음
식업, 요식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이었으나 산업 규모의 원리가 적용되
면서 점차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외식산업이라는 용어는 
식당업·요식업·음식업 등의 업(業)이란 용어에서 산업이란 용어로 바
꾸어 사용한다는 것은 규모면에서 확대됨과 경영면에서 체계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원융희·윤기열, 2002).
우리나라의 외식산업은 1979년 롯데리아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체계화
된 운영을 앞세워 새로운 형태의 외식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그 이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올림픽은 발판삼아 해외 외식브랜드들의 국내
진출이 더욱 가속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국내경기의 호황기
로 인해 국민소득의 증가하고, 소득수준의 증가는 여가, 식생활에 대한 
욕구의 고급화, 다양화시키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외식산업이 괄목
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
정금도(2011)는 외식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노
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다른 서비스산업에서는 노동력을 대신할 기계설비
가 적용가능하지만 외식산업의 경우 배달, 서빙 등의 대체할 수 없는 인
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이다. 둘째,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성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사업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
는 사항인 입지가 중요한 입지 지향적 산업이다. 셋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도 친절, 마켓팅 등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 집약된 
산업으로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서비스 제공 산업
이다. 넷째, 특별한 기술이나 값비싼 공장설비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정 지역 및 전국 대상으로 체인화가 용이한 
산업이다. 다섯째, 영업방식에 따라 자본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기업이 독점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다소 낮으면서 독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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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존재하지 않는 산업이다. 여섯째, 대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수의 기호 혹은 원하는 수요층의 기호를 적절히 파악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고객의 기호소비 영향력이 큰 산업이
다. 일곱째, 타 산업의 상품에 비해 장기간 보관이 어렵고 생산, 판매의 
소요시간이 짧아 상품의 현금화가 빠르게 가능한 자금회전이 쉬운 산업
이다.
국내 외식산업의 큰 특징은 새로운 산업형태의 출현 가속화, 대기업
의 외식시장 참여확대, 해외음식의 국내진출 등으로 볼 수 있다. 고객의 
형태가 다양화, 개인화, 개성화 되고 있어 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외
식산업의 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한식, 중식, 일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세계화, 외국인의 유입 등으로 인해 다양한 세계 지역의 음
식을 산업화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외식산업이 차지하는 경
제에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대기업이 대규모투자를 통해 개인자영업자
들이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대규모투자를 통한 고급화, 다양한 서비스 
등을 통해 외식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무분별
한 시장 진출은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획일화된 맛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이지호, 2005).
2) 외식소비가치
소비자에게 외식은 단순히 생리적 욕구의 충족이나 생명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동이 아닌 가치적 소비활동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우찬복, 2008). 가치는 인간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
나로서(Allport, 1961) 특정한 경험이 통합되어 표출되며 이러한 경험에는 
다양한 의도, 관심, 욕구 등이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노양진, 
2005). 소비자에게 있어서 가치란 개인의 욕구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
이므로 구매를 결정짓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Woodside, 1976), 외식고객의 욕구는 외식행위자체의 즐거움, 경제성,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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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과의 연계, 최고급 외식의 지향 등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조문식 외, 
2008). 소비자의 가치는 비용-편익의 측면에서 편익과 비용의 교환 작용
이라는 관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효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하
였으며(Zeithamal, 1988), 지불비용에 대한 가치측면에서 품질과 가격의 
상쇄관계로 파악하였다(Monroe, 1990).
 특정 사회의 소비의 개념을 논하기 위해 중립적인 이론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소비에 대한 개념은 각기 다른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시대, 문화, 사회의 구조에 따라 변한다. 
그 중 기호(記號)소비는 사물의 실용적, 기능적인 가치만을 소비하는 것
이 아닌 사물에 담긴 의미와 문화적 기호를 소비하는 현대사회의 소비 
행태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장 보드라야르는 그의 저서
‘소비의 사회’에서 현대사회의 소비자는 사물이 갖는 실제적인 가치와 
기능보다 기호(記號)를 소비하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오늘날 
소비행위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자 계급의 분류 및 사회적 차이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장 보드리야르, 1991)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비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이러한 심리는 기호소비현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비사회에서의 소비는 단순한 사물의 기능적인 가치를 넘어 일
종의 의미를 지니는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오늘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의 기본적인 기능보다 상징적인 가치나 사회적 가
치를 추구하는 소비행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외식도 더 이상 필수재의 영
역에서 선택제의 영역으로 선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흐름이다(한미
희, 2008).
이상건(2012)은 400명의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준상관분석실시
하여 외식가치와 문화적 가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화적 가
치가 외식가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외식가치요인
중 내재적, 기능적, 감성적, 상황적 가치가 문화적 가치요인인 남성성, 
개인주의, 장기지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한미희(2008)는 대핚생 450명을 대상으로 외식가치와 외식행동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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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여 성별차이를 분석하였다. 대학생들이 외식을 통해 만족시키고자 
하는 가치는 쾌락, 여유, 존중, 과시, 호기심, 사교, 실용 등의 7가지로 
유형화 하였고 이 중 대학생들은 실용, 사교, 쾌락 가치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새로움, 과시, 호기심 가치는 대학생들의 특성상 시간이
나 예산, 이동성의 이유로 인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박영선 외(2004)는 우리나라 외식선호유형의 결정요인을 편의 및 간
편성, 다양성 및 차별화, 전통지향성, 이국적 취향, 건강, 분위기 등의 여
섯 개의 패턴으로 구분하고 세대와 성별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으로 구
분한 집단을 대상으로 사후검증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은 편
의 및 간편성을 선호하고 여성은 다양성 및 차별화, 분위기 등의 요인에 
대해서 선호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상업지의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
상업지의 입지조건을 크게 사회·경제적 조건과 물리적 조건으로 구
분된다. 사회·경제적 조건으로는 배후지 및 고객의 크기, 고객의 교통
수단과 접근성, 지역발달정도를 포함하고 물리적 조건으로는 가로의 구
조, 일일교통인구 , 가로의 길이 등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김창기 외(2013)는 서울시 핵심상권 중 28개 지역을 중심으로 숙박 
및 음식업체의 입지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권의 특
성은 상가보증금, 상가월세비중, 핑일 오후 통행량, 주말 오후 통행량 변
수들이 숙박 및 음식업체수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20대 통행자
수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밝혔으며 회귀분석결과 아파트매매가격, 
도소매업체수, 사업서비스업체수가 숙박 및 음식업체입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고 아파트매매가가격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 매매가격
이 낮아질수록 숙박 및 업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광현(1998)은 학생. 회사원 등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식업체의 입지선호도의 선호도에서 이용지역이 편리성을 가장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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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265명의 설문결과 빈도분석에 의하면 38.8%인 101
명 외식할 때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밝혔으며 조사인원의 절반가량이 20
세 미만의 학생들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가족단위의 외식식사는 자가용
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안영수(2012)는 GIS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신림역 주변지역의 상업
시설의 입지분포패턴 추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역의 총 승하차인원수와 신림역 일일평균 역이용자수를 이용하여 유동인
구계수를 도출하고 상업시설 입지시설 입지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매개변
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2020년 신림역의 상업시설 입지분포패턴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다.
황준(2007)은 서울시의 입지한 패밀리레스토랑 업체의 분포와 지하철 
일평균 승·하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대중교통인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초창기에는 대중교통이 편리하면서 유동인구가 많
은 업무·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창업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아파트를 중
심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패밀리레스토랑의 이용층을 
가족단위의 수요층으로 설정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초기의 입지모형은 인구, 두 도시 혹은 점포까지의 거리와 같이 물리
적인 요소와 인구학적 요소만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점차 모형이 발달하
면서 상권자체의 속성이나 소비자의 특성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상권을 포함하는 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요인이나 더 세부적인 유동인구
나 자연환경에 대한 요소까지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 논의되었다. 자세
한 개별모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라일리의 소매인력이론(Reilly’s law of retail gravitation)
중력이론은 상권입지의 고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론으로
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력이론은 라일라의 소매인력이론, 컨버스의 분
기점모형, 허프의 상권유인모형, 크리스텔러의 중심지이론이 있다(St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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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라일리의 소매인력법칙(Reilly, 1931)은 소비자가 점포를 선택하는 유
인이 점포까지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해당점포의 소매인
력(Retail gravity)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라일리의 소매인력법칙
은 두 도시의 모든 물리적, 지형적 조건이 동일하며 시장의 기능이 동일
하다는 가정 하에 구매력의 비율은 두 도시의 인구크기에 비례하고 두 
도시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소매인력에 의해 결정된다. 라일
리의 소매인력법칙 공식은 다음과 같다.1)
    

 = 두 도시사이에 위치한 동네나 시로부터 도시A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크기
 = 두 도시사이에 위치한 동네나 시로부터 도시B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크기
 = 도시 A의 인구
 = 도시 B의 인구
 =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한 동네나 시로부터 도시 A까지의 거리
 =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한 동네나 시로부터 도시 A까지의 거리
라일리의 법칙은 두 도시간의 분기점을 찾는데 있어서 두 도시간 거
리뿐만 아니라 도시의 인구와 함께 고려함으로써 도시의 소매인력을 측
정하여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내었다. 라일라의 법칙은 소매인력을 상권
의 입지를 설정하는 요소로서 제안했다는 점에서 상권이 갖고 있는 잠재
력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② Converse의 분기점 모델(Converse’s Breaking-Point Model)
1) P.D Converse Ibid, 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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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버스의 분기점모델(Converse, 1949)는 라일리의 법칙을 수정하여 
바로 두 도시간의 분기점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확장하였다. 이 분기점에 
거주하는 주민은 상권에 무관심하며 두 도시에서 구매하는 확률은 같다
고 가정한다. 본 모형은 정확한 거래분기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라일리가 
제안한 소매인력변수를 상권분기점까지의 거리로 수정하여 다음의 거리
감소함수를 도출하였다. 본 모델에 의하면 보다 직접적으로 상권의 분기




→ = A도시로부터 상권분기점까지의 거리
 = 두 도시 A, B사이의 거리
 = 도시 A의 인구
 = 도시 B의 인구
 
③ Huff의 상권흡인모형(Huff’s Model of Trade Area Attraction)
허프의 상권흡인확률모형(Huff, 1964)은 소비자가 여러 쇼핑센터가운
데 특정한 쇼핑센터를 선택할 확률을 결정짓는데 사용된다. 이 확률은 
그 센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합계에 대한 그 점포의 효용비율이 되
며 쇼핑센터의 크기, 쇼핑센터까지의 거리, 이동수단의 변수로 이루어져










  = i지역의 소비자가 j지역의 쇼핑센터에 방문할 확률
 = j지역의 쇼핑센터의 크기
 = 특정쇼핑센터까지 이동시간 혹은 거리
 = 각기 다른 방법의 이동시간에 따른 의 승수  
   
④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oery)
크리스텔러의 중심지 이론(Christaller, 1935)은 라일리의 법칙을 구매
활동의 센터로서 중심지의 개념을 이용해 발전시킨 이론이다. 이 이론은 
소매입지 및 소매기구의 공간구조에 대한 이론으로서 입지에 대한 제반
내용을 포괄하는 이론체계이다. 중심지이론의 의의는 시장공간에서 소비
자이동과 소매점들의 행동양식을 동시에 설명하는데 있다. 중심지이론은 
두 가지 경제적 제약조건과 기하학적 관계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첫 번
째 경제적 제약조건의 내용은 상권의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수요와 관계
있는 배후인구의 규모와 구매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을 
수요권이라 하며 상권의 한계선(threshold)이 된다. 두 번째 조건은 소비
자들이 제한된 이동거리 내에서 구매행위를 한다는 것이다(이정실, 
1999). 이에 따라 물리적인 공간이 형성되며 점포들간의 궁극적인 기하
학적 위치관계는 각각의 점포들이 정6각형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
이다. 
그림 3 중심지이론의 상권형성 과정
- 14 -
⑤ 소매성장잠재력모델
락쉬매넌의 소매성장잠재력 모델(Lakshmanan, 1965)은 특정 지역의 
거주지와 상업지역간의 경제적 흐름과 상업지역별 시장잠재력(Market 
Potential)을 추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재화에 대한 소비활동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서 새롭게 필요한 상업시설들의 입지 및 규모를 결정하는데 필
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용된다(이정실, 1999). 상업지역의 시장잠재
력의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4가지로 상업지역의 흡인력, 소비자의 규
모와 생활수준, 경쟁 상업지역의 흡인력,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타지역 









 = i지역 거주 소비자의 j지역에서의 지출액
 = i지역주민들의 총지출액
 = j지역의 상권의 흡인력
 = 거리변수에 대한 계수
 = 거리변수에 대한 계수
 = 지구의 개수
 
⑥ 회귀모형을 이용한 상업지 입지연구
회귀모델은 한 지역 점포의 입지나 매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을 파악하여 최적입지지역을 결정하는 것이다. 회귀식의 장점은 하나의 
틀안에서 정해진 요인들이 아닌 상권요인을 비롯한 적용가능한 다양한 
장소적인 요소나 사회적 요소들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적으로 점포의 성과결정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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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중회귀모형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Y=매출 L=입지 S=점포속성 M=시장속성 P=가격 C=경쟁상대 
회귀모델의 장점은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에 따라 조사를 통해 적용
가능한 변수들을 적절하게 취합하여 적용가능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
다. 박복래(2009)는 GIS와 다중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층수, 면적, 교
통, 횡단보도, 주차장 등의 항목을 바탕으로 매출액을 결정하는 자영업
의 입지조건을 추정하였다. 정철 외(2012)는 개성공단의 적절한 입지선정
을 위한 입지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시설, 특수성, 리
스크, 시장, 비용, 서비스 등 6개의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개성공단의 입지적합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영웅 외
(2012)는 정부의 입지규제 차이가 경영성과나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접한 평택과 천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활용
하였다. 위와 같이 자영업과 같은 개인점포에서부터 개성공단 입지, 정
부의 규제의 지역적 효과와 같은 보다 큰 지역의 효과까지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가능하다. 
3. 소결
외식에 대한 정의는 크게 공급의 측면과 수요의 측면,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공급의 측면에서 외식산업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외식
산업은 가정 밖에서 준비되어 금액을 지불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식사, 음료 따위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이라 정리할 수 있으며 지역 및 국가의 문화를 포괄하는 사회적·문
화적 기능을 제공하는 최종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업의 형태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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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면 수요의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외식을 비단 식욕충족의 차원만
이 아닌 개인의 가치를 반영하여 외식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
은 기호소비현상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다양한 영
역에서 소비의 기능적인 기능보다 상징적 혹은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
는 소비행동이 증가하면서 외식활동도 필수재의 영역에서 선호가치를 반
영하는 선택제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외식산업은 입지가 매우 중요하여 이를 결정하기 위한 이론들
이 논의되었다. 중력이론이나 분기점모델, 확률모형, 중심지이론과 같은 
이론들은 전통적으로 수요근처에 입지한다는 가정하에 단순 인구수나 물
리적 거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었다. 그 이후 락쉬매넌의 소매성장잠
재력 모형과 같이 소비자를 세분화하여 소비자의 규모나 생활수준, 타지
역에서의 지출액 등과 같은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고려
하기 시작하였고 시대가 지날수록 교통, 유동인구, 지역의 발달정도, 접
근성 등과 같이 더 구체화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되면서 
한정적인 고려요소만을 이용해 구체적인 입지를 고려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귀모델은 유기적으로 다양한 요인을 포함
하면서, 입지를 분석하고 각각의 영향력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방법론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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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인 가구의 특징
이번 장은 1인가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1
인가구의 개념과 규모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을 살펴보고 설문 및 인터뷰
를 통해 1인가구를 분석했다. 설문과 인터뷰는 2014년 5월 한달간 
20·30대 1인가구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1인 가구의 개념
1인가구는 독립된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통칭이다. 1인가구를 형성요인에 따라 자발적 1인가구와 비자발적 1인가
구로 구분되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20대부터 50대까지의 청년 및 장
년 1인가구, 60대 이상의 고령자 1인가구로,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비
혼(非婚) 1인가구와 혼(婚) 1인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변미리, 2008).
2. 서울시 1인가구의 규모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의 2010년의 1인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 20대의 비율이 전체 1인가구의 25.37%, 30대는 25.0%
를 기록하면서 20·30대가 가장 절반가량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60
세이상의 노인 1인가구의 비율 또한 21.4%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
는데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연령별 1인, 2인, 3인 이상가구 수(출처: 서울연구원,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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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0년 서울시 1인가구 밀도분포패턴
서울시 1인가구의 지역적 분포는 전반적으로 도심 및 부도심, 역세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위의 밀도분포를 통해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신림이나 관악구 같은 고시촌, 역삼동이나 영등포동과 같은 상업업무시
설밀집지역 등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서울시 1인가구의 가구원수별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단독·다
가구 주택이 468,885가구로 1인가구 전체의 54.9%로 가장 높고 다세대주
택이 83,065가구로 9.7%를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주택유형
별 거주 가구수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아파트가 1,439,259세대로 
41.1%로 가장 높은 값을, 단독다가구가 1,304,509가구로 37.2%로 그 다음
을 기록하였다.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1인가구의 단독·다가구주택
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소형주택, 오피스텔 등이 밀집
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월세평균금액은 20~30대의 경우 
평균금액이 34만원으로 3인 이상 및 서울시의 가구 평균과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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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소득이 적은 20대 1인 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평균 
24%에서 최대 35.2%까지 나타났다. 
상공회의소2)가 1인가구 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높
은 임대료 지출비율에도 불구하고 3~4인가구보다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평균 80만원으로 나타났고 3~4인가구는 73
만원이었다. 이는 1인가구가 양육이나 가족부양의 의무에서 자유롭기 때
문에 자기계발이나 여가활동 등을 위한 지출에 더 여력이 있기 때문이었
다. 생활필수품이나 식기, 가구 등의 상품은 저가지향 소비트렌드가 강
하게 나타났다. 
1인가구의 주거점거형태는 전국의 주택점유형태가 2010년 기준으로 
자가가 54.2%, 전세 21.7%, 월세 21.5%인 반면 서울시의 1인가구의 주거
점거 형태는 월세가48.4%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전세(36.2%), 자가
(16.4%)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점유형태를 보면 1인가구
는 월세비율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월등하게 높으며 저소득층일수록 월세 
비율이 높아진다. 저소득층의 1인가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월세 
비율이 77.2%, 30대는 56.1%로 가장 높아 3인이상 가구에 비해 매우 높
은 수준이다. 
3.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은 연령과 소득 등 사회경제적 특성, 주택 점
유형태와 주거 면적 등 거주환경특성, 거주기간, 식생활 등의 생활양식, 
그리고 거주지의 공간적 분포패턴이 전통적 다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과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1인가구 고유의 소비행태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
려져있다(강순주, 2011). 최승균(2012), 반주원(2008)은 20, 30대 1인가구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혁신형, 보수형, 실천형의 3가지 군집으로 분류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30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2) 상공회의소(2013), ‘1인가구 증가가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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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외식빈도는 혁신형이 4.26회 내외, 실천형이 3.40회 내외 등 전
체적으로 약 4회로 나타났다. 허윤경(2013)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대의 직장인들의 경우 남성의 절반, 여성의 3분의 1의 인원이 하루에 
2회 외식을 한다고 한다. 전자의 경우는 근무 중 외식은 포함하지 않고 
후자는 근무 중 외식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외식빈도가 일주일의 1-2회(27.5%), 한달에 1-2회(32.5%)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과 비교했을 때 1인가구의 높은 외식빈도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식에 지출하는 비용은 5천원에서 최대 1만 5천원
까지 나타났으며 이는 월 평균 외식지출액이 약 15만원 내외로 볼 수 있
었다. 선호하는 외식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집근처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
가 모든 3개 군집에 대해서 가장 많았고 전체에 대해서 선호하는 순서를 
보면 집근처, 시내, 회사근처 순 등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체 이용동기는 
‘식사를 준비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났으며 이는 충분히 직접 조리할 수 있는 환경에도 외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종진(2013)은 20·30대 여성 1인가구의 외식행동에 
관련하여 소득별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3그
룹 모두 맛과 품질이 좋다면 비용은 크게 상관없다는 응답을 했으며 외
식을 하는 이유는 혼자 해먹는 것보다 외식을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적으로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세 집단 우리나라 정
서상 혼자 먹는 것이 쉽지 않아 타인을 의식하는 외식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여윤경(2003)은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지출패턴에 
대해서 식료품, 외식, 주거, 광열수도 등의 소비지출항목들의 소비지출함
수를 도출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은 총 소비지출액이 노인부
부가계, 노인독신가계가 각각902,742원과 356,156원으로 2.5배정도 차이
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독신가계는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와 
같은 필수재에 대한 지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부부가계는 보건
의료비, 기타소비지출과 같은 비필수재지출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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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의 세가지 비
목에 대해서는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
출항목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은 외식비로서 노인부부가계는 월
평균 47,968원으로 총 지출액의 4%를, 노인독신가계는 7,495원으로 2%로 
나타났다. 두 그룹 간 외식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으로는 월소
득과 학력, 도시거주가계, 과소비 행동으로 나타났다. 노인독신가계의 경
우 가구주의 무직인 상태인 경우 외식비 지출이 감소하였고 다른 요소들
에 대해서도 외식비지출액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소(2014)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는 가족부
양의 의무가 있는 2인 이상의 가구에 비해 패션, 미용, 문화생활 등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더 많이 지출하고 1인가구를 위한 특화 문화상품도 
개발 중이다. 전체 오락문화 지출측면에서 1인가구의 소비는 2인가구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세부 항목별로 확인했을 때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였
다. 1인가구는 음악 및 미술 등의 문화생활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경향
이 있었고 문화서비스 소비는 2인가구 대비 33%높게 나타났다. 또한 1
인가구는 친구와 지인 등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소비되는 지출이 2인가구
보다 11% 더 높게 나타났으며 외식비가 높은 것은 왕성한 사교활동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4. 소결
1인가구는 대부분 전·월세에 거주하면서 소득의 상당부분을 주거비
로 할애하여 일반가구에 비해 적은 소비가능 금액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
히려 양육이나 가족부양으로부터 자유로워 오히려 실제 소비여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이나 투자를 위한 지출을 늘리면서도 가
구, 식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는 저가를 지향하는 점은 1인가구만의 독특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외식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외
식빈도와 지출액이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인가구는 자가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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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편함을 추구하여 외식을 더 선호하였다. 특
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외식활동의 빈도를 줄이려는 의도는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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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인가구에 대한 외식산업 분석
1. 설문 및 인터뷰
선행연구와 발표된 자료에서 나타난 1인가구의 특성을 확인하고 심
도 있는 이해를 위해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대에서 40대 사이 5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2014년 4월에서 5월까지 두달간 실시하였고 
조사방법은 서면을 통해 하거나 이메일이나 인터넷설문조사사이트를 활
용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 서울시 거주 1인가구 50명
조사기간 : 2014년 4~5월 두 달간(약 60일)
조사방법 : 서면 및 이메일,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남성이 23명(46%), 여성이 27명(54%)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외식활동의 행태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20~30대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직장인이었으며 거주하는 곳은 자신
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주변의 1인가구 집중지역이었다.
외식빈도는 하루 2회가 30명(60%), 하루 1회가 16명(32%), 주3회 ~4회
는 3명(6%)로 대부분을 차지해서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다. 주
로 외식을 하는 시간대는 중복선택하여 조사한 결과 점심이 43명으로 나
타나 중식을 직장이나 학교에서 대부분해결하고 저녁식사는 32명으로 나
타나 퇴근후에도 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비율이 과반수이상으로 나타
났다. 
외식장소는 집주위와 직장근처가 각각 32명, 30명으로 나타나 직장이
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중식을 그곳에서 해결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가
지않는 날이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체로 집주위에서 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식사하는 경우 한식으로 식사를 해결하
는 비율이 37명(74%)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경우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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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식활동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가 23
명(4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17명(34%),‘다른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가 
6명(12%),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가 3명(6%)로 나타났다.
혼자 외식할 때 불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타인의 시선의식’과 
‘혼자먹기 많은 양’이 각각 17명(34%)과 16명(32%)으로 나타났지만 혼
자 거주한 기간이 늘어날수록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편한 점보다는 메뉴
나 식사공간에 대하여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혼자 식사하는 손님
을 위한 메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식사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합리적인 소
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주 겪음을 알 수 있었다. 
혼자 식사할 때 주로 한식을 이용한다는 반응에 반해 기분전환을 위
해 시간을 내었을 때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에서
는 양식이 28명(54%), 카페는 18명(36)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대
부분이 양식과 카페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양질의 음식과 자신들에게 맞춰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질문에 38명(76%)가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이를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과반수 이상인 
35명(70%)가 ‘그렇다’고 답해, 가격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외식 외에 문화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에는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금액이나 시간을 할애할 의향이 있다고 30명(60%)가 답했다. 
이들은 대체로 저축을 하기 보다는 자신을 위한 투자차원에서의 지
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외식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음식
의 맛과 서비스가 좋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금액을 지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는 1인가구가 단순히 허기를 채우기 위해 외식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휴식이나 기분전환을 위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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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찾는 업종은 양식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경향
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는 대학동, 당산동, 신림동, 합정동, 구의동 등 1인가구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5명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설문조사와 유사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
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회사에서 시달리고 나서 기분전환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고 여유를 찾기
위해 외식을 할 때가 있어요. 늦게까지 일하고 저녁도 제대로 못먹고 집에 왔을 
때 야식으로 치킨에 맥주랑 시켜서 같이 먹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내일 다시 
일할 힘도 생겨요. 사실 딱히 친구를 만나거나 하지 않고 혼자서는 스트레스 풀 
방법이 마땅하지 않고 몸도 힘들어서 취미같은거 하기도 엄두가 안나요”
(28세, 여성, 직장인, 구의동)
혼자 식사할 때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럽지만 이것만 제외한다면 음
식에 집중할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외식은 무료한 일상에서의 작은 일탈이에요. 단순히 음식만 즐기는게 아니
라 음식점의 분위기나 보내는 시간을 즐기는 거에요. 혼자 먹기가 좀 껄끄러울 
때가 있지만 가끔은 혼자 근사한 음식점에서 먹는 것도 음식맛에 집중할 수 있
어서 좋아요. 혼자먹어도 괜찮은 분위기가 조성되면 더 좋을거같아요”
(32세, 여자, 직장인, 당산동)
또한 생소한 음식을 경험하거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오래
되고 단골이 많은 음식점을 발견하는 것이 희소성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
별성으로 다가와 즐거움을 얻는다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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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어있는 맛집이나 독특한 음식을 하는 
곳을 찾아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너무 
흔하기도 하고 대중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맛도 평범해서 큰 매력이 없거든요”
(26세, 남자, 대학생, 신림동)
“가끔씩 현지화 안 된 딴 나라 음식을 먹는게 모험같이 느껴지는데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엄청 즐거워요. 근데 그런 곳이 보통 비싸서 자주 못 먹는게 좀 
아쉬워요. 나중에 돈 벌고 그러면 자주 갈거같아요”
(24세, 여자, 대학생, 대학동)
한편 외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외식활동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
가 적었다. 그러면서도 점차 더 나은 양질의 외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집에서 만날 즉석식품, 배달음식만 먹어서 시켜먹는 것도 지겨울 때가 있
어요. 그래서 집주위에 인터넷을 통해 맛집을 찾아가서 먹곤하죠”
(33세, 남성, 직장인, 합정동
2. 설문 및 인터뷰내용 정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1인가구의 사람들이 외식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1인가구 대부분 외식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
히 높으며 이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서 퇴근 후
에 즐길만한 마땅한 여가활동이나 취미가 없어 집이나 사람들과 만나 외
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때문에 주위에 혼자만의 공간에서 외식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서비스의 질
에 따라 지출을 더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보다 점포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자영업 업소에 대해 긍
정적인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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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을 통한 분석
앞에서 1인가구의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살펴본 
1인가구의 외식소비패턴을 바탕으로 1인가구가 외식산업과 어떠한 관계
를 이루는지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1)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
외식산업의 입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기에 앞서 외식산업의 
크기를 대변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가 필요하다. 외식업체수, 외식업 종
사자수, 외식업체의 총연면적 등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외식업체수
의 경우, 식당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당, 적게 찾는 
식당 모두 같은 값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이 발생한다. 외식업종사자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손님이 많이 찾는 경우에 종업원이 많은 것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그 매출액이나 식당의 크기를 대표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외식업체의 총 연면적은 자료수집의 어려움이 있어 
포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외식업종사자수는 2011년 전국표준사업체조사
를 통해 수집한 인원수로 설정하였다.
2010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인원별 가구조사에 나타난 1인가구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20·30대의 젊은 층과 독거노인층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중 독거노인은 상대적으로 외식활동을 하기 어려
운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구매력이 미비하여 외식업체에 기여
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젊은 1인가구의 경우, 번거로움, 시간절약 
등의 이유로 외식에 지출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비1인가구에 비해 크다
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는 독거노인가구수를 제외한 수치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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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사자수의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외식업체 종사
자수의 밀도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와 함
께 살펴볼 때,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업무시간 중에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외식업체가 증가
하는 큰 요인일 것이다.
도소매업체가 많은 지역은 소비인구가 꾸준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뜻
한다. 이 소비인구는 일정시간을 소비하여 구매활동을 할 경우 외식을 
해결해야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소매업체와 외식업체간의 정의 상
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테일 시설의 입지에서 일반적으로 배후지의 환경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알려져 있다. 그 중 인구는 잠재적 구
매인구로서 중심지이론에서의 수요권이며 상권의 한계선(threshold)이다.
자동차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렵거나 자택에서 먼 지역으로 외
식을 하러 갈 경우 선호하는 이동수단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외식활동을 할 경우 주로 자동차
를 이용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가족단위의 외식활동이 상당부분 자동
차이용과 연관이 되어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동인구는 불특정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유동인구는 서울시통계자료에서 제공하는 
지하철역별 일평균 하차인원과 3만여개의 버스정류장별 일평균 하차인원
을 이용하여 행정동별 유동인구를 설정하였다.
소비생활과 일반적으로 연관되어있는 소득수준은 외식산업의 경우에
는 불분명하다. 외식메뉴의 가격대는 상당히 넓고 선택의 폭도 자유롭지
만 고가의 레스토랑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할 확
률이 높고 전체의 음식산업의 크기에 비하면 그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평균가격의 메뉴를 제공하는 음식업체를 선정할 때 소득수준과는 
큰 상관없이 고소득자이든 아니든 외식활동을 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외식산업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우이므로, 소득수준을 변수로 설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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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2) 변수 기술통계 및 확인 작업
변수를 설정하기 위해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상
호 독립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본다. 만일 독립적이지 않은 변수들이 
포함될 경우, 불필요한 변수를 추가한 것이므로 이는 분산을 증가시켜 
모형의 추정이 부정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소매업체수 변수를 살
펴보면 사업체종사자수와 0.8302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소매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공선성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종사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구
매행동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도소매업체수도 많아 상관성이 높게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둘 간의 선형관계가 의심되므로 도소매
업체수는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판단된다.
1인가구 자동차 도소매 사업체종사 인구 유동인구
1인가구 1.0000
자동차 0.7365 1.0000
도소매 0.2433 0.2046 1.0000
사업체종사 0.1995 0.0866 0.8888 1.0000
인구 0.5807 0.6149 -0.0969 -0.1709 1.0000
유동인구 0.1982 0.0556 0.4136 0.4587 0.0178 1.0000
표 7 상관관계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변수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
다.  사회과학에서는 보고자 하는 대상이 대개 복잡한 관계 속에 존재하
고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로 조건들을 완벽
하게 만족시키는 자료를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회귀분석에서 이러
한 조건들은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중요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만약, 기본적인 조건을 심각하게 위배할 경우에는 신
뢰하기 어려운 결과나 왜곡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회귀분석에서 지켜
야할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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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로 독립적이며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b) 변수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no multicollinearity). 
(c)   , 오차의 기대값은 0이다. 
(d)   
, 등분산성을 갖는다(homoskedasticity).
(e)    ,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No autocorrelation).
일단 첫 번째 조건 중 분포의 조건을 살펴보기 위하여 변수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려 확인하였다. 
외식업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수
1인가구 인구
버스 이용객수 지하철 이용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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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이용객수 지하철 이용개수
자동차등록대수 도소매업체수
표 9 변수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변수들이 왼쪽으로 치우친
(right skewed)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고르지 않은 분포인 반면, 인구분
포는 정규분포에 가깝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
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분포를 갖는 데이터의 경
우 특정형태로의 변환을 하게 되면 급격한 변화가 완화되면서 대부분 정






표 10 변환한 변수 히스토그램
 
로그변환 후 변수들의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기존의 한쪽으로 편중
되어 있던 분포가 변환을 통해 보다 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로 바뀌어 
정규성 조건에 부합하는 변수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로
그변환을 하는 경우 결과의 해석이 절대적인 양의 비교에서 상대적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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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반화하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종류 변수명 단위 변수설명
종속변수 외식업 종사자수 명 음식업체 종사자수
설명변수
1인가구 세대 독거노인 1인가구를 제외한 1인가구수
사업체 종사자수 명 행정동별 음식업 종사자수를 제외한 사업체종사자수
인구수 명 행정동별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대 행정동별 자동차등록대수
유동인구 명
행정동별 지하철 및 버스 하루평균 이
용자수
표 11  변수목록
아래 표는 최종선택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최대값을 정
리한 것이다. 
종류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외식업 종사자수 710.8 887.5 21 7555
설명변수
1인가구 3579.4 1860.8 382 13465
사업체 종사자수 10596.9 16156.0 700 141960
인구수 24707.4 9165.1 1764 58364
자동차등록대수 1042.6 515.8 52 3309
유동인구 698314.4 875789.3 4111 9337785
표 12  기초통계량
4. 분석 결과
1) 전체 외식업종 분석결과
가) 회귀함수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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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계수(  ) 표준편차      
log_1인가구    
log_자동차등록대수    
log_사업체종사자수    
인구밀도 ×  ×   
log_유동인구    
상수    
표 13 전체 외식업종 통계치
다중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영향력이 큰 
변수로는 계수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업체종사자수라고 할 수 있다. 
추정된 회귀모형에 의하면 사업체종사자수가 1%증가할 때 외식업체종사
자수가 약 0.72%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대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들이 근무시간 중에는 식사를 대부분 외식을 통해 해결하기 때문에 외식
업체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는 1인가구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에 의하면 1인가구가 1%증가할 때 해당 행정동에는 0.18%가 증
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사업체에 종사자와 유동인구 등의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해 고정시킨 상태에서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순수한 1인가구만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1인가구 중 상당수가 자가취
식을 선호하지 않으면서 외식을 선호하는 구매력이 있는 대부분의 
20·30대로 이루어져있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유동인구는 3번째로 영향력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매출액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체종사자와 같이 업무
시간에 대부분 외식을 하는 것과 달리 다른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의 크기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예상한
다. 추정된 계수의 해석을 보면 유동인구가 1%증가할 때 그 지역의 외식
업체종사자수가 약 0.12%정도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설명변수로는 자동차등록대수로 나타났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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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를 이용하면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이 
있어 본인이 속한 행정동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외식을 한다면 자동차
가 많을수록 외식업체의 수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 자동차를 이
용하여 외식을 하는 경우 다소 먼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
당 행정동의 외식업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작기 때문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인구변수를 확인해 보면 계수가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나
고 오히려 음의 부호를 띄고 있다. 이는 서울시 인구의 상당부분이 아파
트에 거주하는 인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개 가족단위의 거주자가 많아 
식사를 대부분 가정에서 해결하거나 혹은 자신이 사는 지역주위에 혼잡
한 환경을 유발하는 시설들이 위치하는 것에 대해서 기피하는 성향도 원
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나) 개별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및 영향력 크기 비교
변수를 사전에 검사하고 그 변수들을 선정하여 회귀모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형을 사후진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정이다. 
변수의 회귀계수를 추정한 후에 그 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해야하는 
것이 다음 단계이다. 이때 유의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대표적으로 t-value
이라고 불리는 값이다.  t-value는 계수를 표준편차로 나눈 값으로 나타
내어지는데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t-value의 값이 커지게 된다. 표준편차
가 작다는 것은 해당 계수의 오차범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즉, 특정 
값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의 설명변수 중 1인가구, 사업체
종사자수, 유동인구는 t-value가 기각역에 속할 만큼 큰 수치가 나와 유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동차등록대수와 인구의 경우는 너무 작은 
값이 나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인 모형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는 R-square, 설명력이
라고도 하며 값은 전체 잔차의 변동량과 회귀식에 의해 추정된 잔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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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량의 비율을 나타낸 값이다. 해당 모형의 경우 변수들이 전체 잔차
변동량 중 약 70%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의 분포가 회귀선
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과학에서는 상당히 높은 
값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R-square는 변수를 추가할수록 증가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적절하게 변수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 관계없는 변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다중공선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VI값이 평균 1.97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VIF의 값이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된다고 한다. 본 
모형의 평균 VIF값은 그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표 14 VIF값 
다) 잔차진단
회귀모형의 기본적인 조건들 중 대부분은 모형에서 발생한 잔차
(residual)에 관한 것으로서 잔차는 특정한 분포를 나타내거나 경향이 존
재해서는 안 된다.3) 잔차에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아직 설명되
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모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한다. 일단 모형의 잔차에서 경향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과 잔차의 관계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
3) (a) 서로 독립적이며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 (b)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c) 오차





표 15 잔차 분포표
이상적인 잔차도는 특정 함수 꼴로 나타낼 수 없는 무분별한 분포를 
갖으며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있는 꼴을 보인다. 만일 잔차가 특정한 
경향을 나타날 경우에는 잔차간의 자기상관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필요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기본조건을 위배했을 경우 발생한
다. 각 변수들에 대한 잔차도를 살펴본 결과 특정한 모양의 패턴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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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향성과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다음은 잔차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Kernel 밀도추정와 Q-Q플
롯을 이용한다. 일단, Kernel 밀도추정은 비모수밀도추정으로서 데이터에 
근거하여 밀도를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정규분포와 직접비교
하여 판단할 수 있다.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0을 중심으로 대칭하면서 
정규분포와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Q-Q플
롯은 보다 직관적으로 정규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직선에 가
까울수록 정규성을 띈다는 것을 의미한다.4) 대부분의 값이 직선에 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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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se Normal
그림 25 정규분포도와 Q-Q plot
2) 세부업종 음식점업 분석결과
업종별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코












(K:kernel계수, h :평활계수(smoothing parameter, n : 변수의 개수)
 평활계수 h값이 분포의 경향을 다소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와 특수한 경우의 이상치를 완만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분포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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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기준으로 세부업종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명 계수(  ) 표준편차      
log_1인가구    
log_자동차등록대수    
log_사업체종사자수    
인구밀도 ×  ×   
log_유동인구    
상수    
표 16 한식 분석 통계치 표
한식업종의 종사자만을 이용해 동일한 설명변수와의 회귀분석결과 
전체업종에 대한 분석과는 다소 다른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단 전체 
외식업종에 대한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자동차등록대수에 대
한 유의값이 매우 작게 나타나 모든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나온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추정된 1인가구에 대한 계수값은 약 0.08로 1인가구가 1%증가할 때 
0.08%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외식업종에 대한 결과보다 더 작은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사업체종사자수로 나타
났다. 
변수명 계수(  ) 표준편차      
log_1인가구    
log_자동차등록대수    
log_사업체종사자수    
인구밀도 ×  ×   
log_유동인구    
상수    
표 17 중식 분석 통계치
중식의 경우에 자동차등록대수변수와 인구밀도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1인가구에 대한 계수값은 약 0.10로 1인가구가 




변수명 계수(  ) 표준편차      
log_1인가구    
log_자동차등록대수    
log_사업체종사자수    
인구밀도  ×   
log_유동인구    
상수    
표 18 양식 분석 통계치
양식업종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음식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을 포
함하는 업종을 일컫는다. 양식업종은 모든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1인가구의 계수가 약 0.20으로 1인가구가 1%증가하면 양식 종사자
수가 0.2%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업종보다 2배 혹은 그 이상
의 값을 나타냈다.
변수명 계수(  ) 표준편차      
log_1인가구    
log_자동차등록대수    
log_사업체종사자수    
인구밀도 ×  ×   
log_유동인구    
상수    
표 19 일식 분석 통계치
일식업종은 인구밀도에 대해 유의하지 않았으며 1인가구의 계수는 
0.14로 나타났다. 이 값은 전체 업종에 대한 계수보다는 못 미치는 값으
로서 1인가구에 대해서 덜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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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계수(  ) 표준편차      
log_1인가구    
log_자동차등록대수    
log_사업체종사자수    
인구밀도 ×  ×   
log_유동인구    
상수    
표 20 기타양식업종 통계치
기타양식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양식 중에서 국내에 소개된 기
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양식업종이다. 이 모형에서 1
인가구 계수는 0.16으로 전체업종보다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1인가구가 1%증가하면 기타양식업종의 종사자수가 0.16%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변수명 계수(  ) 표준편차      
log_1인가구    
log_자동차등록대수    
log_사업체종사자수    
인구밀도 × ×   
log_유동인구    
상수    
표 21 기타업종 통계치
기타 음식점은 정식을 제외한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분식류 등을 
조리하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시










표 23 업종별 계수비교
변수명 계수(  ) 표준편차      
log_1인가구    
log_자동차등록대수    
log_사업체종사자수    
인구밀도 ×  ×   
log_유동인구    
상수    
표 22 비알콜업종 통계치
비알콜 음료점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커피, 각종 차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카페, 찻집을 포함한다. 이 모형의 경우 모든 변수에 대
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가구에 대한 계수는 전체업종에 비해 
더 큰 값을 가졌으며 1인가구가 1%증가할 때 비알콜업종 종사자수는 약 
0.19%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분석결과 요약 
423개 행정동의 외식업체종사자
수와 설명변수들간의 관계를 중회귀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외식업체종
사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
업체종사자수, 1인가구, 유동인구 순
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이 모두 
1% 증가할 때, 1인가구에 의해 
0.18%, 사업체종사자수에 의해 
0.72%, 유동인구에 의해 0.12%가 증가해 총 1.02%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등록대수, 인구밀도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추정하기는 어렵다. 
각 업종별로 1인가구의 계수를 비교하면 양식이 약 0.20, 비알콜 음
료점업이 0.19로 전체 업종보다 더 높은 민감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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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한식은 0.08, 일식은 0.10, 중식은 0.14, 기타양식은 0.16, 기
타음식점업은 0.12로 전체업종의 값보다 더 작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상




1인가구의 수적 증가와 함께 이들의 사회적 중요성은 더불어 커지고 
있다. 만혼, 이혼, 장수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1인가구의 변화는 앞으로
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인가구를 위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연구
가 진행되고 기업의 서비스제공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들을 위한 산업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1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의 소비경
향이 외식산업에도 반영됨으로써 1인가구가 외식산업에서 미치는 실질적
인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각종문헌을 고찰하고 인터뷰와 설
문조사를 통해 1인가구에 대한 외식특성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가구의 외식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코
드에 의해 분류된 외식업의 종사자를 종속변수로 다른 입지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1인가구를 비롯한 유동인구, 사업체종사자수 등의 데이터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업종에 대한 모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수 중 1인가
구, 사업체종사자수, 유동인구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1
인가구가 외식업체의 종사자수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종적인 결과는 1인가구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외식업체 종사자수는 0.1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에 대한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1인가구의 소비성향이 자기가치제고와 여가향유를 위한 패션, 미용, 취
미를 위한 소비에 비1인가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1인가구가 최근 많이 증가한 지역을 대상으로 외식업체 관계
자와 인터뷰를 한 결과, 실제로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효
과를 느낄 수 있었던 업종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업종도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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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인가구의 문화소비성향이 외식활동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
기 위해 전체 외식업을 각 세부업종으로 나누어 동일한 방식의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하여 1인가구에 대한 업종별 민감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인가구의 민감도가 가장 큰 업종은 양식업종과 비알콜업종으로 각각 1
인가구가 1%증가할 때 업체수가 0.20%와 0.19%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반면에 한식은 1인가구가 1%증가할 때 0.08%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장 낮은 민감도를 보였다. 
한식에서 가장 민감도가 낮게 나온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주위에 한식당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히 많아 
1인가구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1인가구가 한
식에 대한 지출을 필요이상으로 하지 않으며 지출액의 변동이 크지 않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식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 양식과 비알
콜업종의 경우는 최근 많은 수적 증가를 보여 왔으며 특히 여성들의 선
호가 높은 업종이다. 인터뷰결과 여가활동으로서 가장 큰 업종을 양식과 
비알콜업종으로 선택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이어 대
부분의 1인가구가 외식활동을 단순식사의 차원이 아닌 여가활동의 일환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가격에 구애받기보단 더 높은 가격
을 지불하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받는 것을 원하였으며 독
특한 음식문화를 즐기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외식활동을 여가생활과 문화생활의 형태로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




독거노인은 1인가구의 주요한 증가원인 중 하나로 꼽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독거노인의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젊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65세 이상의 가구는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러나 점차 예상수명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1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질 것이다. 원칙적으로 독거노인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야 하나 젊은 층의 가구들과 대비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분석상 용의하기 
위해 제외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취득이 어려운 점에 있어서 통제변수외의 다른 변수들를 포함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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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Industry in Seoul
- Focused on One-Person Household for Cultual 
Consumption of Food Away From Home
Sunghyun Yo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ne-person household’s ratio is one-quarter of the whole 
households In 2010 and is expected to increase up to about 34% in 
2035. It is not a temporary phenomenon but one kind of social 
members. thus, the effect on the society will be augmented in process 
of time.
One-person households are prone to spend more money enjoying  
leisure and the cultural life for their worth than 2-person households 
by comparison.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studies about increasing 
one-person household, studies about their impact on the certain 
industry are short. 
This study’s propose is to attest to influence of one-person 
- 53 -
households on food away from home industry field and analyze then 
bespeak that they have a potential as cultural consumers by analyzing 
the sensitivities on each types of food business. 
This study includes literature review and theories about one-person 
households, cultural consumption, localization of factor and analysis to 
identify their impact on food away from home industry, controlling the 
variables like population, whole workers, floating population and so on. 
And interview and survey are included to se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that has impact on one-person households.
